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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식사가 

준비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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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비드는 

요리를 배울수록 

자신감이 

커졌어요.

이 이야기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스
파게티 소스 냄새에 데이비드의 배 속이 

요동쳤어요. “저녁 식사는 언제 돼요?”

“몇 분만 더 기다리렴.” 아빠가 소스를 저으면서 

말씀하셨어요. 아빠는 데이비드를 힐끗 보셨어요. 

“무엇을 하고 있니?”

데이비드는 『어린이 지도서』를 들고 있었어요. 

“새로운 목표를 정하려고요. 하지만 어떤 걸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다 좋아 보여요.”

“어떤 목표들이 있는데?”

데이비드는 안내서를 훑어보았어요. “초등회 노래 

부르기, 이웃을 위해 봉사하기, 다른 사람들 환영하기 

…” 그러다가 또 다른 것이 눈에 띄었어요. “아! 아빠, 

저한테 요리하는 법을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물론이지.”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내일은 특별한 

일요일 아침 식사를 만들 거야. 너도 일찍 일어나서 

아빠를 도와주겠니?”

“좋아요!” 데이비드가 말했어요.

이튿날 아침, 데이비드는 일찍 일어나 부엌에서 

아빠를 만났어요. 아빠가 재료를 꺼내시는 동안 

데이비드는 손을 씻었어요.

아빠는 칼을 들고서 과일을 안전하게 자르는 법을 

데이비드에게 보여 주셨어요. 그리고 데이비드에게 

팬케이크 재료를 한데 섞게 하셨어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바로 베이컨!

데이비드는 부젓가락으로 팬 속에 있는 베이컨을 

조심스럽게 뒤집었어요. 베이컨이 지글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데이비드의 손가락에 기름이 

튀었어요. “아야!” 데이비드가 소리쳤어요.

“조심해야 해.”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아빠는 

수돗물을 튼 뒤, 데이비드에게 1분 동안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고 있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뜨거운 기름으로부터 손을 보호해 줄 오븐용 장갑도 

건네주셨어요.

“요리는 까다롭네요.” 데이비드가 말했어요.

“맞아.”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새로운 것을 배울 

때는 힘든 법이지. 그래서 제대로 된 방법을 배워야 

하는 거야.”

“연습도 많이 하고요.” 데이비드가 말했어요. 

“예수님도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지는 않으셨다는 

것을 초등회에서 배웠어요.”

아빠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예수님도 한 번에 

조금씩 배우셔야 했던 거죠.”

베이컨 요리를 끝낸 두 사람은 모든 음식을 식탁에 

올렸어요. 가족들은 그 음식을 맛있게 먹었어요.

고양이 나초가 식탁 밑에서 야옹거렸어요.

“나초도 먹고 싶은가 봐!” 데이비드의 여동생 

세라가 말했어요.

그날 이후로도 데이비드는 부엌에서 아빠를 많이 

도와드렸어요. 아빠는 데이비드에게 요리책에 있는 

많은 요리법을 보여 주셨어요. 데이비드는 쿠키 

재료를 계량하는 방법, 달걀 

스크램블을 만드는 법,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음료수인 오르차타 

만드는 법을 배웠어요. 데이비드는 요리를 할수록 

자신감이 커졌어요.

그러던 어느 일요일 아침, 데이비드는 마침내 준비가 

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빠, 오늘은 제가 혼자서 

아침을 만들어 볼까요?” 데이비드가 부엌에 계신 

아빠한테 다가가며 말했어요.

“그렇게 하렴.”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내가 여기 

있을 테니 도움이 필요하면 알려 줘.”

데이비드는 필요한 것들을 꺼내서 요리를 

시작했어요. 아빠가 보여 주셨던 방법으로 딸기와 

바나나를 자르고, 팬케이크도 타지 않게 신경 써서 

뒤집었어요.

베이컨을 구우면서도 데이비드는 자기가 무얼 해야 

하는지 알았어요. 데이비드는 튀는 기름을 막아 줄 

오븐용 장갑과 앞치마를 착용했어요.

데이비드는 요리를 마친 후 음식을 모두 식탁 위에 

차렸어요. 가족들은 자리에 앉았어요. 여동생 에밀리가 

기도를 드린 뒤, 모두들 함께 식사를 들었어요.

“정말 맛있다.” 남동생 제레미가 말했어요. 

“고마워요, 아빠.”

“사실 오늘 아침은 데이비드가 혼자서 다 만든 

거야.”

“정말요?” 제레미가 말했어요. 제레미가 데이비드를 

쳐다보았어요. “형 이제 요리 진짜 잘한다!”

데이비드가 활짝 웃었어요. 연습이 많이 

필요하긴 했지만, 데이비드는 가족을 위해 

아침을 만드는 것이 좋았어요. 그리고 얼른 더 

많은 요리법을 시도해 보고 싶었어요. 

마리아 웰치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함)




